
8B/| 2020년 10월 2일 (금요일) 건강

전물질 중 원생동물과 다른 것

은 먹잇감에서 나왔다고 추정

했다.

예상대로 원생동물들에서 

박테리아의 유전물질인 DNA

가 발견됐다. 그런데 그게 다

가 아니었다. 메인만의 원생동

물은 유전물질 중 19%만 박테

리아에서 나온 것이었다. 지중

해 원생동물은 48%로 좀 더 

많았다.

반복 분석 결과 원생동물에

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바

이러스도 발견됐다. 메인만

의 원생동물에서 나온 유전물

질 중 51%가, 지중해 원생동

물은 35%가 바이러스 유전자

였다. 원생동물 하나 당 1~52

종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. 대

부분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바

이러스였다. 원생동물이 바이

해양 원생동물 세포 안에서 

바이러스 유전물질 대량 검출

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

전 세계로 휩쓴 가운데, 바이

러스에게도 천적이 나타났다. 

바다에서 바이러스를 잡아먹

는 단세포 생물이 처음으로 발

견된 것이다. 과학계는 지구의 

풍부한 바이러스 자원을 활용

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

했다.

미국 비글로 해양과학연구

소의 라무나스 스테파나우스

카스 박사 연구진은 지난 24일

(현지 시각) 국제 학술지 ‘첨단 

미생물학’에 “해양 원생동물

이 바이러스를 먹이로 삼는다

는 사실을 유전자 분석으로 확

인했다”고 밝혔다.

◇원생동물 에서 박테리아

와 바이러스 유전자 모두 나와

지구에는 몸무게로 따지면 

사람 250억 명에 해당하는 바

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추정된

다. 하지만 바이러스를 먹이로 

삼는 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. 

과학자들은 왜 생명체가 이렇

게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로 활

용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

없었다.

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시

작됐다. 처음에는 박테리아를 

먹이로 삼는 원생동물을 찾으

려 했다.

원생동물은 뚜렷한 핵 구조

를 가진 단세포 진핵생물로, 

박테리아보다 좀 더 세포 구조

가 발달한 생물이다. 아메바가 

대표적인 원생동물이다. 지금

까지 원생동물은 같은 단세포 

생물인 박테리아를 먹고 산다

고 알려졌다.

연구진은 2009년 미국 동부 

메인만과 2016년 스페인 앞바

다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원

생동물 1698 개체를 확인했다. 

연구진은 세포 안에서 나온 유

러스에 감염된 박테리아를 잡

아먹었다는 의미다.

하지만 원생동물 중 메인만

에서만 발견된 코아노조아와 

피코조아 두 집단은 달랐다. 

이들은 어김없이 세포 안에서 

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지

만 박테리아 유전자는 없었다. 

오로지 바이러스만 먹이로 삼

는 원생동물이라는 의미이다.

◇몸집 작은 해양생물이 바

이러스를 주식 삼아

이번 결과은 원생동물이 바

이러스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

반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

고 해석할 수도 있다. 또 바이

러스가 우연히 원생동물에 달

라붙을 수도 있다.

하지만 공동 저자인 줄리아 

브라운 박사는 “특정 바이러스

가 특정 원생동물에서만 발견

된다는 사실은 우연한 만남이 

아니라는 의미”라며 “또 이번

에 발견한 바이러스들은 대부

분 박테리아에만 감염되는 종

류였다”고 밝혔다.

또 다른 가능성은 먹이사슬

의 결과이다. 닭을 오리 몸 안

에 넣고 굽고 다시 칠면조에 

집어넣은 터덕큰 요리처럼, 바

이러스가 박테리아에 감염되

고 이것을 원생동물이 잡아먹

었을 수도 있다.

▲ 바이러스 먹는 원생동

물인 . 깃편모충이라 불린

다./UC버클리

▲ 원생동물인 피코조아. 몸 크기가 워낙 작아 박테리아는 먹지 못하고 더 작은 바이러스

를 주식으로 삼았다고 추정된다./위키미디어▲ 원생동물의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

▲ 미국 비글로 해양과학연구소에서 형광을 이용해 세포를 분리하는 실험을 하는 모

습./미 비글로 해양과학연구소

연구진은 이에 대해 바이러

스와 박테리아 유전물질이 같

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점에

서 일부 원생동물은 박테리아

를 건너뛰고 바로 바이러스를 

먹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.

원생동물이 바이러스를 먹

었다면 주식이었을까, 아니면 

간식 정도였을까. 연구진은 일

부는 바이러스를 부수적인 먹

이로 삼았지만, 몸이 워낙 작

아 다른 먹이는 손을 대지 못

하고 오직 바이러스만 주식으

로 먹은 원생동물도 있다고 추

정했다.

연구진은 “피코조아는 몸

길이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

30분의 1에 불과한 3마이크로

미터(1마이크로미터는 100만

분의 1미터) 정도라는 점에서 

바이러스만 먹고 살았을 것”

이라고 밝혔다. 코아노조아도 

3~10마이크로미터에 그친다. 

바이러스는 몸길이가 0.15마

이크로미터 이하여서 작은 원

생동물에게 안성맞춤의 먹이

인 셈이다.

연구진은 앞으로 바이러스

를 잡아먹은 원생동물이 자신

의 유전자 안에 바이러스 유전

자를 끼워 넣는지 확인할 계획

이다. 또 원생동물이 어떻게 

먹잇감인 바이러스에 감염되

지 않는지도 알아보겠다고 밝

혔다.


